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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대규모 꽃밭 조성해 체험마을 운영"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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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와흘리를 제주도에서 가장 유명한 체험마을로 만드는 게 제 소망입니다.” 

  

천창석 와흘리장(52?사진)은 세계 개방화시대 단순히 농작물을 재배하고 판매하는 과거방식으로

는 농촌의 미래가 없다는 데 적극 공감하며 체험마을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. 

  

천 이장은 지난달 경기도 서신면 백미리 갯벌체험마을 벤치마킹 경험을 떠올리며 “백미리는 갯벌

체험 하나로 연간 수익이 어마어마한 수준”이라면서 “사람이 모이는 곳에 돈이 모인다는 것을 다

시 한 번 느꼈다”고 말했다. 

  

천 이장은 와흘리 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해 마을부지 33만 여㎡(10만평)을 각종 체험시설과 숙박

시설 등을 갖춘 체험장을 조성할 예정이다. 



 

  

천 이장은 “마을부지에 메밀꽃과 해바라기꽃 등을 심어 대규모 꽃밭을 조성할 예정”이라며 “이곳

에서 마을 축제도 열고 앞으로 체험마을 운영 중심축이 될 것”이라고 말했다. 

  

천 이장은 여기에 마을 사람들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소원을 들어주는 와흘 본향당의 전설을 스토

리텔링화해 ‘소원 들어주는 마을’의 브랜드도 키워나갈 계획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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